
이 현종외 명은 를 전후하여 북괴군과 맞써 용전 분투하다가 전사한 우리 아산군내 37 6·25
의 경찰관들이다 국민의 안녕질서와 나라위해 목숨을 바친 그 얼을 기리기 위해 아산군 신.
창면 읍내리 휴게소에 세워진 충혼탑 안내판과 탑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.

이 탑은 지고한 애국과 충성의 표상으로 건국 및 호국 경찰의 사명을 완수하다 산화한 온  
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충혼을 봉안하였다 광복후 비운의 역사속에서 반공 구국의. 8·15
투철한 신념과 사명으로 내 일신을 바쳐 각 지구 전투에서 용전타 전사한 주의 위명과38
업적을 추모하여 위령코자 온양경찰서 직원과 아산군내 경우회원이 합동으로 그날의 격전지
이곳 신창고개에 개 계단을 쌓고 개의 탑을 세워 만세에 빛내고저 건립한 것이다38 38 .

여기 아로새긴 당신들의 넋은

살신성인의 증인되시고

구원한 민족사의 등불이시다.

고난과 비운의 구비구비마다

그 뜨거운 충정 가슴에 안고

민족의 제단에 산화하셨네

못다핀 겨레의 영혼이여!

님들의 고귀한 뜻 돌로 세우니

영원토록 이 나라의 파수가 되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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